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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직장 여성의 맥락적 제약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잠재프로파일 분석*

 장   애   경          성   벼   리          양   은   주†

고려대학교

본 연구는 일-가정을 병행하며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직장 여성의 맥락적 제약들의 양상에 따른 

유형을 살펴보고, 이들 유형이 가지는 특성과 이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

였다. 직장 여성 중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여성 이외의 소수자 정체성을 보고

한 51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 경제적 제약, 직장내 성차

별, COVID-19로 인한 부정적 영향, 소외화 경험을 맥락적 제약으로 하여 이들에 대한 잠재 프로

파일 분석을 실시하여 5개의 프로파일 유형을 확인하고 ‘낮은 수준의 제약 집단’, ‘경제적 제약 중

심 집단’, ‘소외화 제약 중심 집단’, ‘중간 수준의 제약 집단’, ‘높은 수준의 제약 집단’으로 명명하

였다. 여성과학기술인 정체성을 보고한 여성들은 낮은 수준의 제약 집단과 소외화제약 중심 집단

에 더 분포하였으며, 한부모 정체성을 보고한 여성들은 높은 수준의 제약 집단에, 외국인/이주민 

정체성을 보고한 여성은 중간 수준의 제약 집단에 더 많이 분포하였다. 또한 정규직 보다 비정규

직 혹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높은 수준의 제약 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높았다.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의 제약 집단이 가장 큰 적응적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직장 여성들의 맥락적 제약의 상호교차성을 확인하였다는 함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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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많은 여성이 일자리를 취득하고 유지

함으로써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고 

나아가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서는 여성의 진로 발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

이다. 국내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꾸준히 증

가하여 2023년 여성 취업자 수는 56.4%로, 10

년 전 51.3%와 비교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

다(통계청, 2023). 이러한 양적 증가에도 불구

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다수의 여성들은 

여전히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출산과 양

육으로 인한 경력 관리의 어려움(은희경, 김

창대, 2011; 최유진, 손은정, 2016), 일과 가정

의 다중 역할에서 오는 갈등(김신희, 양은주, 

2012; 박은주, 유성경, 2020), 직장 내 차별과 

성적 괴롭힘(박지선, 이은설, 2022) 등은 여성

이 일을 지속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획득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실제로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의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가정 병행의 어려움으로 직

업을 그만두는 것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보고

한 비율이 직장 남성의 경우 37.9%였던 반면, 

여성은 5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변수

정 외, 2022). 

  이에 여성의 진로발달 연구는 남성과는 구

분되는 다양한 어려움에 초점을 두어 왔다.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편견은 전생애 진

로 발달 과정에 있어서 성차를 야기한다. 구

체적으로, 청소년 시기에는 여성이 비전통적

인 진로에 대한 흥미와 포부를 발달시키는 것

을 저해하며(Fouad et al., 2023), 이후 직업을 

선택할 때 더 많은 장벽을 지각하고 제한적인 

직업 선택의 범위만을 고려하도록 한다(Duffy 

et al., 2012). 성인기 직장을 가진 이후에도 많

은 여성들이 일-가정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역

할 갈등을 경험하고(Richard & Lee, 2019), 남성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업무적 성취를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고 보고되고 있다

(Lapour & Heppner, 2009). 이러한 진로발달 과

정의 도전들은 여성의 진로적응에 영향을 미

친다(Savickas & Porfeli, 2012). 

  이와 같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존 진로 

연구들이 남성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으나, 최근에는 여성 집단 내에 존재하

는 차이에 대해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다. 특히 여성 중에서도 소수자 정체성을 가

지는 여성들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

적이다.  Fouad 등(2023)은 여성의 진로 발달에 

대한 국외 연구 동향에서 대부분의 연구가 백

인, 중산층, 이성애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

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Blustein 등(2019)은 

여성, 인종적 소수자와 같은 소수자 정체성이 

중첩되는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에 주목하

면서, 이러한 상호교차성은 맥락적 제약을 증

가시켜 직업 선택을 제한하게 된다고 주장하

였다. 따라서 여성이면서 동시에 추가적인 소

수자 정체성을 가지는 직장 여성들의 일 경험

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의 경험과 구분될 수 

있다. 상호교차적 정체성을 가지는 직장 여성

들이 당면한 다중 제약의 양상과 그 영향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여성의 진로 발달

에 있어서 집단 내 차이를 심도 있게 이해하

고, 보다 다양한 제약을 경험하는 직장 여성

들에게 필요한 심리적 지원을 고안하는데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직장 여성들을 대

상으로 이들이 경험하는 맥락적 제약들이 어

떠한 방식으로 서로 연계되어 나타날 수 있는

지 그 하위 유형을 살펴보고 유형별 특징과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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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소수자의 진로발달: 맥락적 제약의 

역할

  최근의 진로 이론들은 맥락적 제약의 역할

을 주목하고 있다. 전통적인 진로 이론의 경

우 흥미나 가치와 같은 개인적 특성을 중심

으로 진로 발달을 설명하였으나(Spokane et al., 

2000), 보다 최근의 이론들은 맥락적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인지진로모형

(Lent & Brown, 2013)의 경우 맥락적 지지와 장

벽이 진로와 관련된 효능감 발달을 촉진하거

나 저해함으로써 진로 선택이나 진로 전환과 

같은 다양한 진로발달 과업의 성취를 어렵게 

한다고 보고 있다. 일의 심리학 이론(Blustein 

et al., 2019; Duffy et al., 2016) 역시 경제적 제

약이나 소외화와 같은 맥락적 요인들이 일을 

선택할 자유와 진로적응성의 발달을 제한하고, 

이로 인해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

는 괜찮은 일을 획득할 가능성이 낮아지며, 

궁극적으로 진로 만족이나 안녕감과 심리사회

적 적응에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제시하고 있

다. 이러한 맥락적 제약들을 강조하는 이론들

은 ‘모두가 진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는 전통적 진로 이론의 가정에 대한 비판으로

부터 발전되었다. 

  맥락적 요인에 초점을 둔 진로 이론들은 

여성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진로 발달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사회인지진로모형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과학기술 분야(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TEM)에

서 소외되고 이탈하게 되는 현상을 설명하

는데 활발하게 사용되어 왔는데(Fouad et al., 

2017), 선행 연구들은 멘토링의 부재나 지지적

이지 않은 조직 분위기와 같은 맥락적 요인이 

중요한 요인임을 보고하고 있다(Fouad et al., 

2016; Nolan et al., 2008). 유사하게 사회적 지

지는 한부모 여성이 일-가정 갈등을 다루고 

일자리를 유지하는데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드

러났는데(Ciabattari, 2007), 가정과 지역사회의 

지지 자원이 부족한 한부모 여성들은 일-가정 

갈등을 더 크게 경험하고 더 낮은 삶의 질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미숙, 나임순, 

2010). 한편 경제적 제약과 소외화를 중요한 

사회구조적 장벽으로 간주하는 일의 심리학 

이론(Duffy et al., 2016)에 근거한 연구들에 따

르면,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직장 분위기는 

직장 여성의 부정적인 일 경험에 기여하며

(England et al., 2020), 특히 여성이면서 인종적 

소수자인 경우 인종적 차별이 더해 지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utin et al., 2022; Choi et al., 2022). 이러한 

직장내 차별적 분위기의 부정적 영향은 성소

수자에게도 적용되는데(Douglas et al., 2017),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이들

은 예상되는 차별을 피하기 위해 특정한 직업

을 기피하거나 동료에게 정체성을 숨기고, 관

계 맺는 것을 회피하는 등의 어려움을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ouse, 2004). 그 외에

도 일의 심리학 이론은 장애인(Tokar & Kaut, 

2018), 이민자(Kim et al., 2023) 등 다양한 소수

자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진로 발달에 있어

서 맥락적 장벽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활용되

고 있다. 

  이와 같이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진로 발달에 있어서 맥락적 요인은 중요한 역

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기초하

여 여성들 중 STEM 분야 종사자, 한부모 여

성, 이주 여성, 성소수자 여성, 장애 여성을 

중심으로 소수자 정체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가정을 병행하는 여성으로서 일과 가족 영

역에서 경험하는 소수자로서의 역할은 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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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특히 중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 영역과 관련하여서는 남성중심적이며 여성

의 소외가 특히 두드러지는 STEM 분야 여성

이, 가족 영역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가족 규

범에서 벗어난다는 편견의 대상이 되는 한부

모 여성이 더 소외화에 취약할 것으로 생각하

여 이들에 주목하였다. 또한 여성과 소수자 

정체성의 상호교차성을 개관한 Fouad 등(2023)

의 연구에서 제시한 인종, 성정체성, 장애 요

인을 참고하여 이주 여성, 성소수자 여성, 장

애를 가진 여성 또한 포함하였다.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직장 여성이 경험하

는 맥락적 제약

  억압적인 사회 구조에서 기인하는 맥락적 

제약은 여성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개인 외적 요인이다(Flores et al., 2021). 

Fouad 등의 동향연구(2023)에 따르면 부적절한 

임금, 직장에서의 성적 괴롭힘과 차별, 그리고 

인종, 성정체성, 건강 상태 등으로 인한 상호

교차성과 관련된 제약 등은 기존 연구에서 직

장 여성들이 경험하는 맥락적 제약으로 주목

한 요인들이다. 이러한 제약에 더하여 최근 

일부 연구들은 COVID-19로 인한 부정적 영향

이 여성들의 취약성을 강화하는 상황적 요인

임을 시사하고 있다(Conner et al., 2020).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경제적 제약, 차별과 성적 괴롭

힘, COVID-19로 인한 제약, 여성 이외의 소수

자 정체성의 상호교차성으로 인해 가중된 소

외화 요인을 주요 맥락적 제약으로 살펴보고

자 하였다.  

  먼저,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많은 경제적 

제약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haefer et 

al., 2018).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여성은 남성과 

직위 격차를 경험하며(Blau & Kahn, 2017), 그

로 인해 더 적은 임금을 받는 지위에 더 많이 

분포한다(Stamarski & Son Hing, 2015). 특히 

2021년 기준 한국 여성의 근로 임금은 남성의 

60%에 불과하며 OCED 국가들 중 남녀의 임

금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국내 

보도(박채영, 2023. 8. 8)를 고려하면, 이러한 

경제적 제약은 우리 사회에서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성들이 경험하는 경제

적 제약은 여성들을 더 소극적으로 만들고

(Adler et al., 2000), 더 많은 심리적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Simons et al., 2018; Tebbe et 

al., 2019). 

  경제적 제약은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여성

들에게서 더 두드러질 수 있다. STEM 여성의 

경우 동일한 분야의 남성들보다 더 낮은 임금

을 받을 뿐 아니라, 임금에 있어서의 성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Neill, 

2019). 양육과 생계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한

부모 여성들 역시 많은 수가 빈곤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Damaske et al., 2017), 이주 여

성들 역시 낮은 임금을 받는 일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김영란, 2007) 경제적 제약에 취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에서 경험되는 성차별 역시 일하는 여

성들이 지각하는 중요한 제약이다. 직무 현장

에서 여성들은 동료로서 존중받지 못할 뿐 아

니라(Leskinen et al., 2015), 성별에 의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각하였다(Triana et al., 2019). 여

성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성희롱(McLaughlin 

et al., 2017)과 성폭력(Shaw et al., 2018) 역시 

여성들이 직장에서 안전하게 느끼지 못하도록 

한다. 김수한과 안리라(2020)에 따르면 국내 

일-가정 병행 여성들의 경우 가사노동 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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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노동 시간이 길수록 더 많은 차별 경험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가정 역할의 갈등

이 직장내 차별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차별 경험은 여성이 

자유로운 직업 선택이 어렵다고 느끼도록 하

고 안녕감을 저해할 수 있다(박지선, 이은설, 

2022; 이세란, 이기학, 2021). 

  특히 이러한 직장내 성차별은 소수자 정체

성을 가진 여성들에게 가중되는 경향성이 있

다. STEM 분야는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의 분

야로 알려져 있으며, 여성들은 이러한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성희롱과 성폭력에 더 많

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직업적인 측면 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Johnson, 2018; Minnotte, & Pedersen, 2023). 

한부모 여성들의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

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지며, 덜 보호받고 

있고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가능한 대상

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 빈번하게 성희롱

의 대상이 된다(김희주 외, 2012; De Coster et 

al. 1999). 이주남성들에 비해 이주여성들은 직

장에서의 성폭력과 성희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김영란, 2007), 특히 이들은 직장에서의 

차별을 상점이나 공공기관과 같은 다른 일상

적 맥락에서의 차별보다 더 크게 지각하고 있

었다(윤자호, 2022). 성소수자들 역시 이성애자

들보다 직장에서 성정체성과 관련된 비난이나 

조롱, 성희롱, 성폭력 등을 보다 많이 경험한

다(Vargas et al., 2021). 국내 실태조사에 따르

면 약 42%의 성소수자가 이러한 성희롱 및 

성폭력 경험을 보고하였으며, 특히 여성 성소

수자의 경우 남성 성소수자보다 이러한 경험

을 보고한 비율이 높았다(장서연 외, 2014). 

  경제적 제약이나 성차별이 사회구조적 제약

이라고 한다면, 최근 직업 세계에 큰 변화를 

가지온 COVID-19는 이러한 사회구조적 제약

을 악화시키는 상황적 제약이다. COVID-19로 

인한 경제적 위축은 실직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특히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사

회적 취약 계층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끼쳐 

사회적 불평등을 가속화하였다(Blustein et al., 

2020). 구체적으로, 요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의 경우 다른 분야보다 COVID-19로 인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Vavra, 2020), 이들 업종은 여성의 분포가 많

은 직종이다. 또한 COVID-19로 인해 가사와 

자녀 돌봄을 위한 시간과 노력이 증가하면서 

일-가정 병행 여성의 역할 갈등 역시 증가하

였다(Adisa et al., 2021). 한국 조사에서도, 여성

의 42.6%가 COVID-19로 인해 자녀 양육 부담

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반면, 같은 응답을 

한 남성은 28.4%에 그쳤으며, 자녀 양육과 돌

봄 부담으로 인해 경력 유지가 위태롭다고 보

고한 비율도 여성(9.6%)이 남성(5.7%)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승현 외, 2021). 이와 

같이 일-가정을 병행하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COVID-19로 인한 경제적 상황의 악화와 자

녀 양육 부담의 증가는 심리적 소진을 야기

하는 중요한 제약으로 작용한다(석소원, 김서

현, 2021).

  COVID-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한부모 여

성과 이주 여성들에게 더 부정적으로 작용하

였을 수 있다. 한부모 여성들은 COVID-19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

하였을 뿐 아니라, 재택 교육을 실시하는 시

기가 길어지면서 양육의 부담도 함께 증가

하여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성정현, 2023). 

또한 이주 여성들의 경우 많은 수가 통번역

업에 종사하고 있는데(김경희, 허영숙, 2014), 

COVID-19로 인한 국제 교류 및 관광업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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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은 실직과 취업난을 야기하였다. COVID-19

와 관련하여 증가한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

견 역시 이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킨 것으로 나

타났다(장임숙, 2023). 

  이에 더하여, 여성 내의 소수자 집단은 광

범위한 삶의 영역에서 더 높은 수준의 소외화

를 경험한다. 최근 연구들은 여성 이외의 소

수자 정체성의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으로 

인한 가중된 소외화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

다(Fouad et al., 2023).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STEM 분야 여성의 경우 냉담한 분위기와 소

외를 경험하고 이로 인해 직업적 및 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한다(Archie et al., 2015; 

Bond et al., 2004). 한부모 여성들은 앞서 언급

된 경제적 어려움(배호중 외, 2021) 이외에도 

일-가정 병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고은주, 김진

욱, 2009; 김안나 외, 2010)나 ‘버림받은 여자’ 

혹은 ‘쉬운 여자’와 같은 낙인(김희주 외, 

2012) 또한 경험한다. 국내 이주 여성의 경우

에도 자국에서 쌓은 교육이나 경력을 활용하

기 어렵고, 한국어 능력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시간제 계약직이나 단순 노동직 이외의 

직업을 가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김승권 외, 

2010; 장서영 외, 2009), 이주민으로서 직장 

내 차별에 노출되는 경우도 빈번하다(윤자호, 

2022; 전기택 외, 2013). 성소수자 여성에 대한 

연구 역시 이들이 성정체성과 관련된 낙인

(Feinstein et al., 2012; Hatzenbuehler, 2009) 뿐 

아니라 성별과 관련된 편견(Budge et al., 2013; 

Hendricks et al., 2012; Scandurra et al., 2017)으

로 인해 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장애를 가진 여성

의 경우 직장에서 장애인 차별을 경험할 뿐 

아니라 장애인과 여성이라는 두 정체성이 상

호작용을 하여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

고하였다(Lindstrom et al., 2012). 이처럼 다양한 

여성 소수자 집단은 소수자 정체성으로 인한 

소외화 제약을 경험한다. 

  소수자 정체성의 상호교차성 

  소수자 정체성으로 인한 맥락적 제약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상호 연계되어 있

을 가능성이 크며 중첩된 제약은 심리사회적 

적응에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상호

교차성 이론은 하나의 소수자 정체성만을 고

려하는 것은 다수의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개

인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다고 주

장한다(Cole, 2009). 소수자 정체성의 중첩으로 

인해 경험되는 다중 제약들은 다양한 방식으

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여성 성소수자를 대

상으로 한 Lewis 등(2016)의 연구에 따르면, 사

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성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에 더 노출되고 이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 

및 음주행동 수준이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성소수자이면서 동시에 인종적 소

수자인 경우 각각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일상 

생활에서 더 큰 차별을 경험하고 이것이 다시 

더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진다고 보고

한 연구도 있다(Sattler & Zeyen, 2021). 진로발

달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상호교차성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Autin 등

(2022)의 연구 결과, 성차별 경험은 일 자유의

지(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인종차별 경험을 

크게 지각하는 여성들에게서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이

러한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소수자 집단들이 

경험하는 맥락적 제약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작용하여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지한다. 



장애경․성벼리․양은주 /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직장 여성의 맥락  제약에 따른 심리사회  응: 잠재 로 일 분석

- 335 -

  연구문제

  요약하면, 선행연구들은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여성들의 진로 발달에 다양한 맥락적 제

약들이 서로 얽혀, 함께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단일한 맥락적 제

약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제한점이 있으며, 

다중 제약을 살펴본 연구도 성차별과 인종차

별에 국한되고 있다(Autin et al., 2022). 맥락적 

제약의 상호교차성에 대한 진로 연구가 이제 

시작 단계에 있으므로(Blustein et al., 2019), 보

다 포괄적으로 다양한 맥락적 제약 경험을 살

펴보고 그로 인한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

하다. 이러한 다중적 제약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 잠재 프로파일 분석이 유용할 수 있다. 잠

재 프로파일 분석은 사람 중심 분석(person- 

centered analysis)으로,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

보는 변인 중심 분석(variable-centered analysis)과 

구분된다. 이 분석은 다수의 요인들을 유사한 

방식으로 경험하는 개인들을 유형화할 수 있

도록 하기 때문에(Spurk et al., 2020), 상호 연

결되어 함께 작용하는 맥락적 제약들의 양상

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앞서 언급된 경제적 어려움, 직장내 성차별, 

COVID-19로 인한 부정적 영향, 여성 이외의 

소수자 정체성으로 인한 소외화 경험을 중심

으로 이러한 맥락적 제약이 어떠한 양상으로 

유형화되는지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사용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더하여 각 유형에 

속한 여성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에는 어떠

한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각 유형에 속한 여성들의 특성으로는 소수자 

정체성의 유형과 함께 선행 연구에서 일-가정 

병행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언급된 자녀의 수

(Clark, 2001)와 계약 형태(Bonet et al., 2013)를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장면에서 드러나는 특징

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심리사회적 적응은 일-

가정을 병행하는 직장 여성에 대한 선행연구

들(김신희, 양은주, 2012; 박은주, 유성경, 2020) 

및 사회인지진로모형(Lent & Brown, 2013)과 일

의 심리학 이론(Blustein et al., 2019; Duffy et 

al., 2016)에서 상정하고 있는 진로발달의 결과 

변인에 기초하여 일-가정 균형, 직업 만족, 정

신건강(우울과 안녕감)으로 정의하여 살펴보았

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국내 일-가정 병행 여성이 경험

하는 맥락적 제약들의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맥락적 제약에 근거한 유형에 

속한 여성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맥락적 제약에 근거한 유형에 

따라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참여자  차

  연구참여자는 현재 일-가정을 병행하고 있

으며 여성 이외의 소수자 정체성을 보고한 직

장 여성 512명이었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여성

과학기술인 육성재단, 한부모여성 지원단체, 

가족센터, 일반 기업 등 관련 기관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게시판 공고를 통해 모집하였으

며, 자료는 2022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온라인 

설문으로 수집되었다. 일-가정의 병행 여성은 

유급노동에 종사하고, 현재 초등학생 이하인 

자녀를 한 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여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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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여 모집하였다. 이렇게 모집된 791명 

중 여성 이외의 소수자 정체성을 하나 이상 

보고한 512명이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연구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37.6세(표준편차 

5.69)이었으며, 자녀의 수는 한 명이 311명으

로 가장 많았고, 두 명 175명, 세 명 이상인 

26명의 순이었다. 학력은 중졸 12명, 고졸 97

명, 대졸, 191명, 대학원 졸업 이상 145명이었

으며, 평균 월 가계소득은 200만원 미만 127

명, 200만원~400만원 127명, 400만원~600만원 

102명, 600만원~800만원 71명, 800만원~1000

만원 52명, 1000만원 이상 33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직장의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종사자가 

244명이었고, 비정규직 종사자 207명, 자영업

자/프리랜서는 61명이었고, 직종에 따라서는 

전문직 68명, 연구직은 144명, 경영관리직 30

명, 사무기술직 119명, 판매서비스직 101명, 기

능노무직 25명, 농림축산어업 6명, 자영업 19

명이었다. 소수자 정체성은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STEM 분야 종사자 

175명, 한부모 199명, 외국인/이민자 142명, 장

애인 40명, 성소수자 19명, 기타 53명이 있었

다. 이 중 2개의 중복되는 소수자 정체성을 

보고한 사람은 165명, 3개는 13명, 4개 이상은 

9명이었다. 본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진행되었다.

측정도구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척도

  경제적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하여 일의 심

리학 이론에 기초한 선행연구(안진아, 2019; 

Douglass et al., 2017)에서 사용된 주관적 사회

경제적 지위를 묻는 두 개의 질문을 사용하였

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의 현재 사회 경제적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

문에 5점(1=최하, 5=최상)로 응답하도록 되

어 있으며, 두 번째 질문은 MacArthur 척도

(MacArthur Scale of Subjective Social Status, Adler 

et al., 2000)로, 사다리 10개의 층을 사회계층

으로 비유하여 자신이 속한다고 생각하는 층

의 숫자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경제적 어려

움을 반영하기 위해 역채점 되었으며, 점수

가 클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것을 나

타낸다. 본 연구에서 두 문항의 신뢰도는 .72

이었다. 

  전생애 경제적 제약 척도

  경제적 어려움을 측정하는 또 다른 도구로 

일의 심리학 이론에 기반한 연구(Duffy et al., 

2019)에서 전 생애에 걸친 경제적 제약의 정

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경제적 제약 척도

(Economic Constraints Scale)를 번안하여 사용하

였다. 척도의 번안을 위해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2인의 상담심리학 전공 대학원생이 독

립적으로 번역한 후 비교 검토하여 번안 문항

을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영문교정업체에 역

번역을 의뢰한 후 역번역된 문항과 원 문항을 

상담심리학 교수가 검토하였다. 최종적으로 

역번역 문항과 원 문항의 의미에 차이가 없다

고 판단되면 최종 번안 문항으로 확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예로는 ‘내 삶의 대부

분, 나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내가 

기억하는 한, 나는 먹고 살 만큼 버는 것이 

어려웠다’ 등이 있다. Duffy 등(2019)의 연구에

서 내적 합치도는 .9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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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분위기 척도

  직장내 성차별은 England 등(2020)이 여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일의 심리학 이론을 검증

하기 위하여 기존 성소수자 직장 분위기 척도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ed Climate 

Inventory, Liddle et al., 2004)를 수정하여 사용

한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번안 절차는 

역시 다른 척도 번안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

어졌다. 이 척도는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를 사용하는 14문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여성 근로자들은 존중받는다’, 

‘여성 근로자들은 일하기 편안한 곳이라고 느

낀다’등이 포함되어 있다. 선행 연구(England et 

al., 2020)에서 신뢰도 계수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COVID-19 영향 척도

  COVID-19로 인한 제약은 단축형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질문지(The Coronavirus Impacts 

Questionnaire-Short, Conway et al., 2020)를 앞서 

언급된 방식으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6개 문항, 3개의 소척도(재정, 자원, 

심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COVID-19 영향 척도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

을 포함한다는 면에서 앞서 사용된 경제적 제

약의 척도들과 유사하나, COVID-19로 인한 재

정적 감소나 위축에 국한되어 측정한다는 점

에서 구분된다. 문항의 예로 ‘나는 코로나 바

이러스(COVID-19)로 인해 직업에서 나오는 수

입을 잃었다’,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때

문에 내가 필요한 물건을 얻는 것이 어려웠

다’ 등이 있다. 선행연구(Conway et al., 2020)에

서 신뢰도는 각 소척도별로 .76, .93, .89였이었

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소척도별로 .80, .91, 

.92, 전체 .89이었다. 

  전 생애 소외화 경험 척도 

  여성 이외의 소수자 정체성으로 인한 소외

화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Duffy 등(2019)이 

일의 심리학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개발한 

전 생애 소외 경험 척도(Lifetime Experiences of 

Marginalization Scale)를 앞서 설명된 것과 동일

한 절차를 사용하여 번안한 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소수자 정체성 집단의 소외화 경험

에 대한 설명을 먼저 제시하고 자신이 어떤 

소수자 정체성 집단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두 표시한 후, 이로 인한 소외화 경험을 3

개의 문항, 7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척

도에 제시된 소수자 정체성 집단으로는 ‘여

성’, ‘여성과학기술분야 종사자’, ‘한부모’, ‘외

국인/이민자’, ‘장애인’, ‘성소수자’, ‘기타(직접 

기입)’, ‘해당사항 없음’이 있었다. 소외화 경

험에 대한 3개 문항의 신뢰도는 Duffy 등(2019)

의 연구에서 .93, 본 연구에서 .89이었다. 

  일-가정 균형 척도

  직장 여성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일부로 일-

가정 균형을 측정하기 위해 일-가정 균형 척

도(김신희, 양은주, 2012; Carlson et al., 2009)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과 가정의 영역에서 

자신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스스로가 어느 정

도 충족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평가하도

록 한다. ‘나의 동료들과 가족들은 내가 그들

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고 말한다.’등을 포함

하는 6 문항,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5=매

우 그렇다)이다. 선행 연구(김신희, 양은주, 

2012)에서의 신뢰도는 .89, 본 연구에서는 .88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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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만족도 척도

  심리사회적 적응의 또 다른 측면으로 직업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직업만족도의 측정은 

Duffy 등의 선행연구(2015)에서 사용된 세 문

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들은 Judge 등(1998)

의 직무만족도 척도(Job Satisfaction Scale, 5문

항)의 일부로, 신뢰도가 낮은 두 개의 역채점 

문항을 제외한 것이다. 예로는 ‘현재 직업에 

대해 상당히 만족한다’, ‘나는 내 일에서 진정

한 즐거움을 찾는다’ 등이 있으며, 참여자는 7

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매우 동

의한다)를 사용하여 응답한다. 척도의 신뢰도

는 선행연구(Duffy 등, 2015)에서 .92, 본 연구

에서는 .78이었다.

  우울 척도

  심리사회적 적응의 정신건강 측면을 살펴

보기 위하여 우울을 측정하는 척도로 Radolff 

(1977)이 개발한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CES-D)를  Anderson 등

(1994)이 축약한 CES-D-10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지난 일주일간 경험했던 우울 증상을 

0점(1일 미만)에서 3점(5일 이상)으로 점수를 

매기는 4점 척도를 사용하며, ‘우울하다고 생

각했다’,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와 같

은 문항이 있다. 국내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연

구에서 보고한 신뢰도는 .82이었으며, 본 연구

에서는 .78이었다. 

  정신적 웰빙 척도

  정신건강의 긍정적 측면은 정신적 웰빙 척

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Keyes 

등(2008)이 개발하고 임영진 등(2012)에 의해 

한국판으로 타당화 되었으며, 정서적 웰빙(3문

항), 심리적 웰빙(6문항), 사회적 웰빙(5문항)의 

세 가지 하위요인을 6점 척도(0점=전혀 없음, 

5점=매일)로 측정한다. 정서적, 심리적, 사회

적 웰빙의 예시로는 각각 ‘행복감을 느꼈다’, 

‘매일의 생활에서 내가 해야 할 책임들을 잘 

해내고 있다고 느꼈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꼈다’가 있다. 임영진 등(2012)의 연

구에서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웰빙 소척도의 

신뢰도는 각각 .88, .81, .90이었으며 전체는 

.93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각 소척도별

로 .91, .87, .91, 전체 .95이었다. 

분석방법

  본 연구는 다양한 제약에 근거한 유형을 탐

색하고, 각 유형에 따른 특징과 심리사회적 

적응수준을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사람을 중심으로 잠재 하위집단을 

분류하는(Bergman & Magnusson, 1997), 잠재프

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실시

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은 잠재계층분석

(Latent Class Analysis)의 한 유형으로 잠재집단

을 분류하고자 하는 변수가 범주형 변수가 아

닌 연속형 변수일 때 활용되는 모형이다. 분

석을 위해 Mplus 8(Muthen & Muthen, 2019)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1개부

터 6개까지 순차적으로 집단 간 수를 늘려가

며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kaike, 

1974),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chwarz, 

1978), SABIC(Sample size Adjusted BIC, Sclove, 

1987)을 사용하여 정보지수를 비교하였다. 정

보지수가 낮을수록 모형이 적합함을 의미하지

만, 일반적으로 정보지수는 잠재계층 수가 증

가하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으로, 엔

트로피(Entropy)를 사용하여 분류의 질과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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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판단하였다. 엔트로피는 하나의 잠재프

로파일에 속할 확률을 나타내는 값을 표준화

한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분류의 정확도가 

높음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0.7 이상의 값을 

가질 경우 비교적 정확히 분류되었다고 간주

된다(Nagin, 2005). 이에 더해, 조정된 차이검

증 LMR-LRT(Lo-Mendell-Rubin adjusted Liklihood 

Ration Test)와 모수적 붓스트랩 우도비 검증 

BLRT(Parametric Bootstrap Likelihood Ration Test)

를 통해 잠재계층이 k개인 모형과 k-1개인 모

형의 차이를 검증하였다(Lo et al., 2001). p값이 

유의하다면 k개 잠재 프로파일 모형을 채택하

고, 그렇지 않으면 k-1개인 모형을 채택하게 

된다. 채택된 프로파일의 분류가 얼마나 정확

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계층 

소속확률을 확인하였다. 사후계층 소속확률은 

0.7 이상일 때 비교적 정확한 분류가 이루어

졌다고 본다(Nagin, 2005). 

  잠재 프로파일 분석에 근거한 유형별 특징

은 교차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유형과 

각각의 소수자 정체성, 자녀 수, 근무 형태를 

중심으로 교차분석과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

였다. 마지막으로, 잠재 프로파일 유형에 따라 

일-가정 균형, 직업만족도, 우울 및 정신적 웰

빙으로 구성된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

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Mplus의 Auxiliary 옵션

을 활용하고 DU3STEP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상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

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경제적 제약은 r = 

.61(p < .01)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맥락

적 제약을 나타내는 변인들 사이에는 모두 정

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은 소외화 경험과 경제적 제약(r = .51, p 

< .01) 및 직장내 성차별(r = .50, p < .01) 사

이에서, 낮은 상관은 직장내 성차별과 사회경

제적 지위(r = .25, p < .01) 및 경제적 제약(r 

= .27, p < .01)의 관계에서 나타났다. 한편 

심리사회적 적응을 반영하는 변인들의 상관을 

살펴보면, 우울을 제외한 모든 변인 간에는 

정적 상관이, 우울과 다른 변인 간에는 부적 

상관이 관찰되었다. 

  맥락적 제약들의 경우 우울을 제외한 심리

사회적 적응 변인 간에는 부적 상관이, 우울

과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직

장내 성차별은 일-가정 균형((r = -.50, p < 

.01) 및 직업 만족도(r = -.44, p < .01)와 상대

적으로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소외

화 경험은 우울(r = .48, p < .01) 및 정신적 

웰빙 총점(r = -.46, p < .01)과 더 높은 관련

성을 보였다. 

맥락  제약에 근거한 잠재 로 일 분석

  사회경제적 지위, 경제적 제약, 직장내 성차

별, COVID-19 영향, 소외화 경험의 맥락적 제

약을 중심으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

였다. 먼저 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프로파일 수를 증가시키면서 정보지수, 분류

의 질 등을 살펴보았다(표 2). 정보지수인 AIC, 

BIC, SABIC는 값이 작을수록 모형이 적합하다

고 판단하는데, 분석 결과 잠재프로파일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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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계층 수 2 3 4 5 6

AIC 8337.594 8177.179 8116.844 8083.758 8068.360

BIC 8405.407 8270.422 8235.517 8227.861 8237.893

SABIC 8354.621 8200.591 8146.641 8119.939 8110.927

Entropy 0.736 0.775 0.747 0.769 0.777

LMR LRT 0 0.008 0.196 0.015 0.671

BLRT 0 0 0 0 0

분류율

집단1 0.539 0.193 0.184 0.113 0.119

집단2 0.461 0.549 0.184 0.109 0.365

집단3 　 0.258 0.426  0.225 0.213

집단4 　 　 0.207 0.363 0.104

집단5 　 　 　 0.189 0.168

집단6 　 　 　 　 0.031

표 2. 제약에 따른 잠재 로 일 분류기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61
**

1 　 　 　 　 　 　 　 　 　

3 .25** .27** 1 　 　 　 　 　 　 　 　

4 .38
**

.45
**

.45
**

1 　 　 　 　 　 　 　

5 .40
**

.51
**

.50
**

.43
**

1 　 　 　 　 　 　

6 -.32** -.28** -.50** -.27** -.42** 1 　 　 　 　 　

7 -.38
**

-.29
**

-.44
**

-.26
**

-.35
**

.57
**

1 　 　 　 　

8 .35
**

.42
**

.36
**

.38
**

.48
**

-.46
**

-.48
**

1 　 　 　

9 -.40** -.39** -.35** -.32** -.45** .47** .49** -.60** 1 　 　

10 -.41
**

-.29
**

-.37
**

-.25
**

-.39
**

.47
**

.46
**

-.47
**

.73
**

1 　

11 -.43
**

-.36
**

-.37
**

-.28
**

-.45
**

.54
**

.54
**

-.54
**

.75
**

.79
**

1

12 -.45** -.37** -.40** -.30** -.46** .54** .55** -.57** .87** .93** .94**

M 7.10 3.93 2.31 3.83 4.15 3.42 4.84 1.98 3.51 2.89 3.33

SD 2.79 1.43 0.56 1.48 1.40 0.74 1.18 0.72 1.05 1.07 1.03

N = 512, **p < .01.

주: 1. 사회경제적 지위, 2. 경제적 제약, 3. 직장내 성차별, 4. 코로나19 영향, 5. 소외화 경험, 6. 일-가정 균형, 

7. 직업 만족도, 8. 우울, 9. 정서적웰빙, 10. 사회적웰빙 11. 심리적웰빙, 12. 정신적 웰빙 총점

표 1. 변인들의 상 계와 기술통계치



장애경․성벼리․양은주 /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직장 여성의 맥락  제약에 따른 심리사회  응: 잠재 로 일 분석

- 341 -

집단1 집단2 집단3 집단4 집단5

집단1 0.895 0.081 0.024 0 0

집단2 0.099 0.767 0.046 0.088 0

집단3 0.029 0.030 0.836 0.106 0

집단4 0 0.031 0.066 0.844 0.058

집단5 0 0 0 0.088 0.911

표 3. 사후계층 소속확률

가 증가할수록 AIC, SABIC는 값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BIC의 값은 5집단 모형까

지 감소하다가 6집단 모형에서는 증가하였다. 

모형비교 검증인 LMR, LRT와 BLRT 분석을 실

시한 결과 LMR, LRT는 잠재프로파일 수가 4

개인 경우와 6개인 경우 p = .05 수준에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BLRT는 모든 

모형에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이 집단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Entropy 값의 경우, 가장 

양호하게 도출된 프로파일은 6집단 모형

(Entropy=0.777)이었고, 가장 값이 낮은 프로파

일은 2집단 모형(Entropy=0.733)이었다. 다만 

일반적으로 0.7 이상의 값을 가질 경우, 비교

적 정확히 분류되었다고 간주하므로 본 연구

의 모든 프로파일은 적절히 분류된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도출된 집단들의 비율을 살펴

본 결과, 6집단 모형은 전체 표본의 5% 미만

인 3.1%에 그치는 집단이 있어 프로파일 채택

이 부적합하였다. 이상의 통계적 기준들과 모

형의 간결성, 해석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

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5개의 프로파일로 분류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후계층 소속확률을 확인한 결과 

모든 집단의 사후계층 소속확률이 0.7보다 크

고 1에 가까운 값을 가지므로, 채택된 프로파

일의 분류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하였다(표 3).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도출된 5개 프

로파일 집단의 맥락적 제약 평균의 추정치는 

표 4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보다 쉽게 파

악할 수 있도록 표준점수로 재구성한 프로파

일 그래프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각 집단

의 맥락적 제약 평균 추정치를 기초로, ‘낮은 

수준의 제약 집단’, ‘경제적 제약 중심 집단’, 

‘소외화 제약 중심 집단’, ‘중간 수준의 제약 

집단’, ‘높은 수준의 제약 집단’으로 명명하

였다.

  첫 번째 잠재계층 집단은 모든 맥락적 제약

들의 점수가 가장 낮은 집단으로 ‘낮은 수준

의 제약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집단의 

11.3%를 차지였다. 두 번째 집단은 사회경제

적 지위와 경제적 제약이 소수자 정체성을 가

진 여성 집단의 평균 수준이며, 직장내 성차

별이나 소외화 경험이 평균 이하인 집단으므

로 ‘경제적 제약 중심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표본의 10.9%를 차지하였다. 세 번째 집

단은 직장내 성차별과 소외화 경험이 평균 수

준이면서 사회경제적 지위나 경제적 제약이 

평균 이하로 나타나 ‘소외화 제약 중심 집단’

으로 명명하였고, 전체의 22.5%가 이에 포함

되었다. 네 번째 집단은 모든 맥락적 제약이 

평균에 가까운 집단으로 ‘중간 수준의 제약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이 집단이 잠재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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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낮은 수준의 

제약 집단

경제적 제약 

중심 집단

소외화 제약 

중심 집단

중간 수준의 

제약 집단 

높은 수준의 

제약 집단

n = 58 

(11.3%)

n = 56 

(10.9%)

n = 115

(22.5%)

n = 186

(36.3%)

n = 97

(18.9%)

M SD M SD M SD M SD M SD

사회경제적지위 4.71 0.49 7.19 0.35 4.96 0.27 7.32 0.20 10.54 0.36

경제적 제약 2.16 0.18 3.91 0.32 2.61 0.12 4.45 0.13 5.563 0.10

직장내 성차별 1.71 0.06 1.97 0.13 2.35 0.07 2.39 0.05 2.70 0.05

코로나19 2.39 0.15 3.17 0.29 3.26 0.16 4.13 0.11 5.17 0.18

소외화 경험 1.94 0.12 2.48 0.19 4.27 0.10 4.47 0.11 5.74 0.10

표 4. 잠재 로 일 집단의 맥락  제약 평균과 표 편차

그림 1. 맥락  제약에 따른 잠재 로 일

파일 집단 중 가장 많은 표본 수인 전체 표본

의 36.3%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

째 집단은 전체의 18.9%를 차지하는 집단으

로, 모든 맥락적 제약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

나 ‘높은 수준의 제약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잠재 로 일 집단의 특성: 소수자 정체성, 

자녀수, 고용형태를 심으로

  다음으로 각 잠재 프로파일 집단에 분류된 

응답자의 소수자 정체성, 자녀의 수, 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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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낮은 수준의 

제약 집단

경제적

제약 중심 집단

소외화 

제약 중심 집단

중간 수준의 

제약 집단 

높은 수준의 

제약 집단
전체 χ2

n = 58, (11.3%) n = 56, (10.9%)
n = 115

(22.5%)

n = 186

(36.3%)

n = 97

(18.9%)

정체성

여성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

예
33

(18.9%)

20

(11.4%)

64

(36.6%)

54

(30.9%)

4

(2.3%)

175

(100.0%)
78.07***

아니오
25

(7.4%)

36

(10.7%)

51

(15.1%)

132

(39.2%)

93

(27.6%)

337

(100.0%)

한부모

예
8

(4.0%)

16

(8.0%)

24

(12.1%)

77

(38.7%)

74

(37.2%)

199

(100.0%)
91.19***

아니오
50

(16.0%)

40

(12.8%)

91

(29.1%)

109

(34.8%)

23

(7.3%)

313

(100.0%)

외국인/

이민자

예
17

(12.0%)

18

(12.7%)

27

(19.0%)

63

(44.4%)

17

(12.0%)

142

(100.0%)
10.19*

아니오
41

(11.1%)

38

(10.3%)

88

(23.8%)

123

(33.2%)

80

(21.6%)

370

(100.0%)

장애인

예
4

(10.0%)

5

(12.5%)

6

(15.0%)

17

(42.5%)

8

(20.0%)

40

(100.0%)
1.72

아니오
54

(11.4%)

51

(10.8%)

109

(23.1%)

169

(35.8%)

89

(18.9%)

472

(100.0%)

성소수자

예
3

(15.8%)

3

(15.8%)

4

(21.1%)

8

(42.1%)

1

(5.3%)

19

(100.0%)
2.92

아니오
55

(11.2%)

53

(10.8%)

111

(22.5%)

178

(36.1%)

96

(19.5%)

493

(100.0%)

기타

예
7

(13.2%)

4

(7.5%)

15

(28.3%)

13

(24.5%)

14

(26.4%)

53

(100.0%)
5.71

아니오
51

(11.1%)

52

(11.3%)

100

(21.8%)

173

(37.7%)

83

(18.1%)

459

(100.0%)

자녀의 

수

1명
24

(7.7%)

36

(11.6%)

68

(21.9%)

120

(38.6%)

63

(20.3%)

311

(100.0%)

15.492명
32

(18.3%)

18

(10.3%)

38

(21.7%)

57

(32.6%)

30

(17.1%)

175

(100.0%)

3명 이상
2

(7.7%)

2

(7.7%)

9

(34.6%)

9

(34.6%)

4

(15.4%)

26

(100.0%)

고용형태

정규직
34

(13.9%)

27

(11.1%)

69

(28.3%)

86

(35.2%)

28

(11.5%)

244

(100.0%)

26.60**비정규직
19

(9.2%)

20

(9.7%)

34

(16.4%)

82

(39.6%)

52

(25.1%)

207

(100.0%)

자영업자
5

(8.2%)

9

(14.8%)

12

(19.7%)

18

(29.5%)

17

(27.9%)

61

(100.0%)

*p < .05. **p < .01. ***p < .001. 

표 5. 잠재 로 일 집단별 특성: 소수자 정체성, 자녀 수, 고용형태 (단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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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포를 분석하고 표 5에 제시하였다. ‘낮은 

수준이 제약 집단’의 정체성은 여성과학기술

분야 종사자의 비율이 18.9%로 가장 높았으

며, 성소수자가 15.8%, 기타 정체성이 13.2%, 

외국인 이민자가 12.0%, 한부모 여성이 4.0% 

순으로 높았다. 자녀 수는 2명인 경우가 

18.3%로 가장 많았고, 1명과 3명인 경우가 동

일하게 7.7%였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13.9%

로 가장 높았고 비정규직이 9.2%, 자영업자가 

8.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제약 중심 집단’의 정체성은 성소수

자가 15.8%로 가장 높았고, 외국인/이민자가 

12.7%, 장애인이 12.5%, 여성과학기술분야 종

사자가 11.4%, 한부모가 8.0%, 기타가 7.5%로 

높았다. 자녀수는 1명인 경우가 11.6%로 많은 

비율이 포함되었고, 이어 2명이 10.3%, 3명 

이상은 7.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속감 

상 집단의 고용형태는 자영업자의 포함비율이 

14.8%로 가장 높고, 정규직이 11.1%, 비정규직

이 9.7%였다.

  ‘소외화 제약 중심 집단’의 정체성은 여성과

학기술분야종사자가 36.6%로 현저하게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기타가 28.5%, 성소수자

가 21.1%, 외국인/이민자가 19.0%, 장애인이 

15.0%그 다음 한부모가 12.2%로 포함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 집단의 자녀수는 3명 이상이 

3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1명

이 21.9%, 2명이 21.7%로 나타났다. 소득지위 

상 집단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의 포함 비율이 

28.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영업자가 

19.7%, 비정규직이 16.4% 순으로 높았다. 

  ‘중간 수준의 제약 집단’의 정체성은 외국인/

이민자가 44.4%로 가장 포함비율이 높았으며, 

이어서 장애인이 42.5%, 성소수자가 42.1%, 

한부모가 38.7%, 여성과학기술분야 종사자가 

30.9%기타가 24.5%의 순으로 높았다. 이 집단

의 자녀의 수는 1명인 경우가 38.6%로 가장 

높고 다음은 3명 이상인 경우가 34.2%, 2명인 

경우가 32.6%로 가장 낮았다. 평균집단의 고

용형태는 비정규직이 39.6%로 가장 높은 비율

을 보였고, 정규직이 35.2%, 자영업자가 29.5% 

순으로 높았다. 

  ‘높은 수준의 제약 집단’은 한부모의 포함

비율이 37.2%로 가장 높았고 다음 기타가 

26.4%, 장애인 20.0%, 외국인/이민자가 12.0%

였으며 성소수자는 5.3%, 여성과학기술분야 

종사자는 2.3%로 매우 낮은 비율이 포함되어 

있었다. 자녀의 수는 1명인 경우가 20.3%로 

가장 높았고, 2명인 경우가 17.1%, 3명 이상인 

경우가 15.4%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는 자영업

자가 27.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비정규

직이 25.1%, 정규직은 11.5% 순으로 높았다. 

  집단에 따라 소수자정체성 유무, 자녀 수, 

고용형태가 차이가 있는지 카이제곱검증을 실

시한 결과, 여성과학기술분야 종사자(χ2 = 

78.07, df = 4, p < .001), 한부모(χ2 = 91.19, df 

= 4, p < .001), 외국인/이민자(χ2
 = 10.19, df 

= 4, p < .001) 여부는 차이가 유의했으나, 장

애인(χ2 = 1.72, df = 4, p > .05), 성소수자(χ2 

= 2.92, df = 4, p > .05), 기타 소수자(χ2
 = 

5.71, df = 4, p > .05) 정체성 여부에 따른 차

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집단에 따른 자녀 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χ2
 = 15.492, df = 

8, p > .05), 고용형태의 집단별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χ2 = 26.60, df = 8, p < .01).

잠재 로 일 집단에 따른 심리사회  응 

비교

  잠재계층분석을 기반하여 도출된 잠재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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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낮은 수준의 

제약 집단

경제적 제약 

중심 집단

소외화 제약 

중심 집단

중간 수준의 

제약 집단

높은 수준의 

제약 집단 χ2 사후검증

M SD M SD M SD M SD M SD

일-가정균형 4.17 0.09 3.50 0.08 3.62 0.13 3.35 0.05 2.91 0.10 114.69
***

5<2,3,4<1

직업적만족 5.88 0.09 5.13 0.12 5.16 0.20 4.67 0.09 4.02 0.15 154.44*** 5<4<2,3<1

우울 1.25 0.04 1.74 0.09 1.87 0.13 1.98 0.06 2.76 0.10 291.65*** 1<2,3,4,<5

정신적

웰빙

전체 4.50 0.13 3.81 0.09 3.86 0.18 3.40 0.08 2.55 0.13 151.60
***

5<2,3,4<1

정서적 

웰빙
3.82 0.17 3.05 0.11 3.09 0.19 2.98 0.07 1.77 0.13 119.64

***
5<4<2,3<1

사회적 

웰빙
4.44 0.17 3.54 0.10 3.64 0.19 3.30 0.07 2.32 0.12 143.75

***
5<2,3,4<1

심리적 

웰빙
4.21 0.14 3.43 0.10 3.51 0.17 3.20 0.06 2.20 0.09 199.16

***
5<2,3,4<1

***p < .001

표 6. 잠재 로 일 집단의 심리사회  응 차이

파일 집단별 일-가정 균형, 직업 만족도, 우울, 

정신적 웰빙과 그 하위요인인 정서적 웰빙, 

사회적 웰빙, 심리적 웰빙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차이 

검증 결과 5개 잠재프로파일 집단에 따라 일-

가정균형(χ 2
= 114.69, p < .001), 직업 만족도

(χ2 = 154.44, p < .001), 우울(χ2 = 291.65, p 

< .001), 정신적 웰빙(χ2 = 151.60, p < .001)

과 하위요인인 정서적 웰빙(χ2 
= 119.64, p < 

.001), 사회적 웰빙(χ2 = 143.75, p < .001), 심

리적 웰빙(χ2 = 199.16, p < .001)의 차이는 

모두 유의하였다. 일-가정균형, 정신적 웰빙, 

사회적 웰빙, 심리적 웰빙은 모두 ‘낮은 수준

의 제약 집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 ‘경제

적 제약 중심 집단’, ‘소외화 제약 중심 집단’, 

‘중간 수준의 제약 집단’이 높았으며 ‘높은 수

준의 제약 집단’이 가장 낮았다. 우울은 반대

로 ‘높은 수준의 제약 집단’이 가장 높고 그 

다음 ‘경제적 제약 중심 집단’, ‘소외화 제약 

중심 집단’, ‘중간 수준의 제약 집단’이 높았

으며 ‘낮은 수준의 제약 집단’이 가장 낮았다. 

직업 만족도와 정서적 웰빙은 ‘낮은 수준의 

제약 집단’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경제

적 제약 중심 집단’, ‘소외화 제약 중심 집단’

이 ‘중간 수준의 제약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

았으며, ‘높은 수준의 제약 집단’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직장 여성들이 경험하는 다

양한 제약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제약에 따른 유형

을 파악하고 각 유형들의 특징과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았다. 사회경제적 

지위, 경제적 제약, 직장내 성차별, COVID-19

로 인한 영향, 소수자 정체성과 관련된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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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경험을 주요 제약으로 분석한 결과, 다섯 

유형이 확인되었으며, 각 유형에 속한 여성들

이 가지는 특징과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에 차

이가 있었다. 

  첫째, 다중 제약에 근거한 잠재 프로파일 

유형은 다섯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그중 세 

유형은 제약들의 수준이 모두 낮은 ‘낮은 수

준의 제약 집단(11.3%)’과 모든 제약의 수준이 

유사하면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중간 수준

의 제약 집단(36.3%)’ 그리고 모두 높게 나타

난 ‘높은 수준의 제약 집단(18.9%)’이었다. 세 

유형을 합하면 약 75% 이상이 이들 유형에 

해당되는데, 즉 대부분의 직장 여성들이 경험

하는 맥락적 제약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호교차성에 대한 기존 선행연

구들(Autin et al., 2022; Lewis et al., 2016)에서

도 서로 구분되는 맥락적 제약들이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다른 

두 집단의 경우 특정 맥락적 제약이 더 두드

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소외화 제약 

중심 집단(22.5%)’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반

영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나 경제적 제약은 상

대적으로 낮은 반면 직장내 성차별 및 소외화 

경험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집단

의 경우 여성 및 추가적인 소수자 정체성으로 

경험하는 차별과 소외화 경험이 경제적 제약

보다는 더 크게 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제적 제약 중심 집단(10.9%)’은 직장

내 성차별이나 소외화 경험은 적으나 경제적 

어려움(사회경제적 지위, 경제적 제약)은 중간 

수준으로 보고한 집단으로, 경제적 문제를 더 

두드러진 제약으로 지각하고 있는 집단이다. 

이 두 집단은 비록 맥락적 제약이 상호 연결

되어 있으나,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특정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소외화 제약 중심 집

단’의 비율이 ‘경제적 제약 중심 집단’의 비율

보다 약 두 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의 참여자를 여성이면서 동시에 

다른 소수자 정체성을 함께 보고하는 사람들

로 국한하였기 때문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양한 제약들 중 

경제적 제약과 소외화가 유형별로 가장 두드

러지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직장 내 성차

별이나 COVID-19로 인한 제약에 비해 유형을 

구분하는 데 더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전반적인 제약들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나 경제적 제약과 소외화가 

각기 두드러지는 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나 이들 제약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나 동시

에 구분되는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의 심리학 이론에 부합하는 것으로(Blustein 

et al., 2019; Duffy et al., 2016), 사회적 소수자

의 진로 발달에서 경제적 제약과 소외화가 핵

심적인 사회구조적 제약이며, 소수자 정체성

에 따라 상대적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Douglass et al., 2017; 

Tokar & Kaut, 2018).

  둘째, 맥락적 제약에 따른 프로파일 유형들

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들 집단에 소속

된 여성들이 어떤 소수자 정체성을 보고하고, 

가정과 직장 장면에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

지 비교하였다. 먼저 소수자 정체성을 기준으

로 살펴보면, 한부모 여성의 비율이 ‘높은 수

준의 제약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정은 이혼, 사별, 미혼 등

의 이유로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가정으로, 국내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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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여성 가구는 한부모 남성 가구에 비해 소

득이 더 낮아 경제적 어려움에 취약한 것으

로 나타났다(배호중 외, 2021; 김영정, 김성희, 

2017). 또한 많은 한부모 여성들이 이로 인한 

낙인과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며(김혜영, 2013; 

김희주 외 2012), 이로 인해 한부모인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를 꺼려하여 고립되기도 한다

(황은숙, 2006). 이와 같이 한부모 여성들이 당

면하고 있는 가중된 어려움들로 인하여 보다 

많은 한부모 여성들이 ‘높은 수준의 제약 집

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STEM 분야 여성들의 경우 그렇지 않

은 여성들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의 제약 집

단’에는 거의 분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

외화 제약 중심 집단’과 ‘낮은 수준의 제약 집

단’에 속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과학기술 

분야의 직업이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경제

적 보상 수준이 높으나, 여성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직무 환경(Blustein et al., 2022)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 의하

면 STEM 분야 여성들은 남성 중심의 직무 환

경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차가운 직무 분위기

(Chilly climate)를 경험한다고 보고한다(Archie et 

al., 2015). 과학기술 분야의 차가운 직무 분위

기는 여성의 과학 및 수학 능력이 남성보다 

낮다는 사회적 고정관념(Donovan et al., 2019)

이나 여성은 일보다 자녀 양육을 더 중시한다

는 편견(Correll et al., 2007)에 기반한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분야의 분위기는 여성과학기술

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더 소외화 중심의 

제약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혹은 이주민의 정체성을 보고한 여

성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제

약 집단’의 분포가 낮고 ‘중간 수준의 제약 집

단’에 속한 비율이 높았다. 이주 여성들은 한

국어 능력이 제한적이고 자국에서 쌓은 직무 

역량을 바로 활용하기 어려워 불안정한 직업

에 종사하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김승권 외, 2010; 장서영 외, 2009). 또

한 여성이면서 동시에 이주민이라는 정체성에

서 기인하는 차별과 소외화 역시 빈번하게 경

험한다(김영란, 2007; 오적, 2014; 윤자호, 2022; 

전기택 외, 2013). 따라서 이주배경을 가진 여

성들의 경우 경제적 제약부터 소외화 제약까

지 다양한 제약에 노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부모 여성과 달리 그 수준이 중간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구의 참여

자 특성일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우 한국어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일정 수

준 이상의 한국어 사용이 가능한 여성들만 참

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자보

다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문화적

응과정의 초기에 있는 외국인/이주민 여성의 

경우 이러한 제약들을 더 많이 경험할 가능성

도 있다. 관련하여, 소수자 정체성 중 장애인 

및 성소수자 정체성과 맥락적 제약 유형 집단

의 관계에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다른 

정체성 집단보다 이들 정체성 집단을 보고한 

수가 적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수 

있으므로, 추후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

  가정에서의 양육 자녀 수와 직장에서의 계

약 형태에 따른 비교 결과를 보면, 계약 형태

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인 여성들은 정규직 여

성들보다‘높은 수준의 제약 집단’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이는 비정규직과 자영업이 

가지는 직업적 불안정성이 맥락적 제약과 밀

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Blustein 

et al., 2023). 반면 자녀의 수와 맥락적 제약 

유형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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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자녀 수보다는 자녀의 발달수준이 더 양

육 부담과 관련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김나현 외, 2013).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이 

가장 어린 자녀가 초등학생 이하라는 점에서 

동질적이므로, 자녀 수로 인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맥락적 제약에 근거한 유형에 

따라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본 결과, 일-가정 균형, 직업 만족도, 

우울, 정신적 웰빙 모두에 있어서 차이가 나

타났다.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보면 우울을 제

외한 다른 요인들의 경우 ‘높은 수준의 제약 

집단’이 가장 낮은 수준을, ‘낮은 수준의 제약 

집단’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다른 유

형의 집단들은 중간 수준을 보였고, 우울은 

그 반대 양상을 보였다. 지각하는 맥락적 제

약이 다양하고 그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사회

적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은 중복되

는 상호교차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과 일치하

는 결과이다(Autin, et al., 2022; Cole, 2009; 

Lewis et al., 2016; Sattler & Zeyen, 2021). 높은 

수준의 다중 제약은 직장 여성들이 일과 가정

에서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

로 평가하도록 하고 정신 건강의 문제를 경험

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소외화 제약 중심 집단’, ‘경제적 제

약 중심 집단’, ‘중간 수준의 제약 집단’의 경

우에는 대부분의 심리사회적 적응 요인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직업 만족도와 정

신적 웰빙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웰빙에 있어

서는 ‘중간 수준의 제약 집단’이 다른 두 집단

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 두 심리사회적 요

인이 다른 요인들과 구분되는 공통점은 직업

과 삶에 있어서의 만족감, 즉 긍정적 정서 경

험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즉, 맥락적 제약의 

중첩은 정서적 차원 중에서도 긍정적 정서 차

원에 민감하게 반영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직업 만족도와 정신적 웰빙의 또 다른 

특징은 일의 심리학 이론에서 결과 변인으로 

상정된 요인이라는 점이다. 일의 심리학 이론

에서는 경제적 제약과 소외화를 주요 제약으

로 간주하고 있는데(Blustein et al., 2019; Duffy 

et al., 2016), 둘 중 하나의 제약이라도 상대적

으로 낮은 경우 두 제약이 모두 중간 수준일 

때보다 직업적 만족과 정서적 웰빙이 높았다

는 것은 적어도 이들 결과 변인에 있어서 경

제적 제약과 소외화의 가산 효과가 보다 명확

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맥락적 

제약들의 상호교차성 효과를 연구할 때에는 

이들 제약에 보다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심

리사회적 적응 요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연구참여자가 

다양한 소수자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관련 기관의 협

조를 얻어 여성이면서 동시에 다른 소수자 정

체성을 가진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노력하였으

나, 상대적으로 특정 정체성(장애인, 성소수자)

를 가진 참여자가 상대적으로 표본에 적게 반

영되어 이로 인해 결과에 영향이 있었을 수 

있다. 또한 소수자 정체성들이 중첩되는 참여

자 수가 많지 않아 이에 대한 분석(예: 보고한 

소수자 정체성의 수에 따른 분석) 역시 진행

되지 못하였다. 추후에는 가능하다면 모집 방

법을 보다 다각화하여 다양한 소수자 정체성

을 가진 여성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이질적인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직장 여성이 경험하는 다중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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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들의 하위 양상을 탐색하는 것을 주요 주제

로 다루었기 때문에, 소수자 정체성을 가지지 

않은 여성과의 비교는 포함되지 않았다. 소수

자 정체성을 보고하지 않는 여성과의 비교는 

특정 정체성으로 인한 제약의 영향력을 더욱 

명료하게 할 수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다집단 잠재 프로파일 분석(Morin et al., 2016)

과 같은 방법론을 활용하여 특정 소수자 정체

성을 가지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의 제약 

경험 양상을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의 자료는 모두 자기보고식 검

사로 수집되었으므로 공통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박원우 외 2007)의 문제가 있다. 

특히 심리사회적 적응 요인의 경우 이로 인해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적응 수준이 중

요한 지표이기는 하나, 타인의 평가나 보다 

객관적인 지표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예

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직무 만족도를 일 영

역에서의 적응을 반영하는 요인으로 사용하였

는데, 실제 수행에 대한 수퍼바이저 평가 등

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

으로, 본 연구에서는 맥락적 제약들의 유형과 

기능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들 제약을 

다루는데 중요한 개인 내적 및 외적 자원은 

연구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비록 여성 소수자 

집단이 맥락적 제약들로 어려움을 경험하나, 

선행연구들은 이와 동시에 이들이 다양한 자

원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

어 Duffy 등(2016)은 적극적 성격, 비판적 의식, 

사회적 지지와 같은 내외적 요인들이 소수자

들이 경험하는 제약들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본 연구가 맥락적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이를 이들 집단을 취약하게 간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

이 가진 자원에 대해 조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의 함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직

장 여성들 중 특히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사

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맥락적 제약들

이 중첩되는 양상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는 

함의가 있다. 기존 연구들의 경우 성차별이나 

경제적 제약과 같이 특정 제약을 중심으로 진

행되어 왔는데, 본 연구는 상호교차성의 관점

에서 보다 포괄적인 다중 제약들을 함께 살펴

봄으로써 이들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특히 소수자 정체성을 가지는 여성

들의 경우에 일반적인 직장내 성차별이나 

COVID-19와 같은 상황적 제약보다 경제적 제

약이나 소수자 정체성에 수반되는 소외화가 

제약의 유형을 구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더하

여 STEM 여성들의 경우, 소외화 제약이 더 두

드러지게 나타난 결과는 소수자 정체성에 따

라 주요한 제약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줌으

로써, 추후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여성들에 

대한 연구에서 어떠한 제약들에 무게를 둘지 

가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무적으로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여

성들이 경험하는 맥락적 제약의 양상에 따라 

차별화된 개입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여성들에 대한 진로 서비스 개

발 시에는 자기 이해나 직무 역량 향상과 같

은 개인적인 강점을 강화하는 일반적인 접근

은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경제적 제약이나 소외화와 같은 환경적인 제

약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사회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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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성과 내면화된 고정관념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가족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함께 고려

하는 것이 필요하다(Pope, 2011). 또한 소수자 

정체성과 제약의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

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TEM 여성의 

경우 성차별이나 소외화 경험이 두드러지는 

제약을 더 크게 지각하므로, 이들에게는 편견

과 차별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비판적 의식의 향상이나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과의 연대 형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경제적 제약을 중심으로 제약을 경험하

는 여성들에게는 보다 양질의 직업으로 이직

할 수 있는 직무 역량 교육이나 사회적 지원 

제도의 연계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부모 여성의 경우 다양한 제약을 높은 수준으

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적응을 돕기 

위한 심리 및 진로 서비스와 함께 제도적 지

원도 연계할 수 있는 다학제적 지원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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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Contextual Constraints on the Psychosocial

Adjustment of Working Women with Minority Identity:

Latent Profile Analysis*

Aekyung Jang          Byeori Seong          Eunjoo Yang

Korea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different types of contextual constraints faced by working women with a 

minority identity and work-family responsibilities, and explored the differences in their characteristics and 

resulting psychosocial adjustment. An online survey was completed by 512 working women who cared for a at 

least one young chid and identified with a minority identity other than woman. A latent profile analysis on 

socioeconomic status, economic constraints, workplace sexism, negative effects of COVID-19, and marginalized 

experiences as contextual constraints resulted in five profile types: low-level constraint, economic-constraint 

focused, marginalization-constraint focused, moderate-level constraint, and high-level constraint groups. Those 

who identified as women in science and technology were more likely to be in the low-level and 

marginalization-constraint focused groups, women who identified as single parents in the high-level constraint 

group, and women who identified as foreigners/migrants in the moderate-level constraint group. In addition, 

women employed in temporary or self-employed positions than in full-time jobs were more represented in the 

high-level constraint group. In terms of psychosocial adjustment, the high-level constraint group reported the 

greatest adjustment difficulties. The findings supported the intersectionality of contextual constraints among 

working women with minority identities.

Key words : Working women, work-family balance, contextual barriers, career development, psychosocial adjustment, latent 

profil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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